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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為你歌唱

朋友我真心的為你歌唱
五十年謊言能築起紅牆
強盜能使五千年文明無光
真善忍不會因此變樣
不要輕信一言堂的宣講
是非用你的善來衡量
一旦你了解真相
那就是你得救的希望
朋友我唱的是真相
神在把每一個人衡量
歷史中的沉淪都一樣
毀掉的是腐敗的王朝
復興的是文明與善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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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

당신이 겁난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오

진상은 당신이 오랫동안 그리워한 것이었소

당문화(黨文化) 가득 찬 세상에서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에 더는 속지를 마오

미래의 길을 잘 걷는 것이 아주 관건이니

사람은 모두 선악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있소

천체가 한창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낡은 것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감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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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擇

朋友
我講訴的是你的宿願
真相會開啟人的真念
當塵封已久的記憶打開
史前的誓約會使你兌現
別被打壓中謊言矇騙
了解真相是生命的關鍵
我願眾生走出劫難
善惡間神在兌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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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가 아무리 험악해도

우리는 모두 신의 길을 걷고 있음이라

세파에 휩쓸리는 세인이야말로 길 잃은 어린 양

위난 중에 신은 우리에게 각자의 지역을 

구도하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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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論迫害多險惡
我們都是在神的路上
推波助流的世人才是迷途的羔羊
危難中神叫我們各自救度一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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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친구여

나는 당신의 오랜 숙원을 말하고 있소

진상은 사람의 진념(眞念)을 열어줄 것이오

먼지투성이 오래된 기억을 열면

당신은 사전의 서약을 실현하게 될 것이오

탄압 속 거짓말에 속지 마오

진상을 아는 것이 생명의 관건이라오

나는 중생이 겁난을 벗어나길 바라오

선과 악 사이에 신이 실현하고 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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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緣一瞬間

大戲五千年
主台在中原
生生輪迴轉
角色有苦甜
常問月何圓
人生路多遠
我自何方來
塵世為何險
天地法成全
來世為結緣
輪迴在等法
苦中把業減
末劫神會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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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서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밤낮으로 바쁜가

보기에는 신앙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이치를 알고 난 후의 투철한 깨달음

박해는 오로지 사악과 선량을 검증할 뿐이라네

우리 수중에 있는 진상은 누굴 위한 것인가

그 에게 알리는 것이 탄압 중의 비방(誹謗) 같지만

그것은 중생을 죽음의 길로 몰아 순장하려는 것

불법(佛法)을 적 시하면 구도될 희망 없네

우리는 왜 그 에게 악당을 똑똑히 인식하라고 하는가

정치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것 아니라네

왜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 동포를 박해하는가

진상은 폭로했네 박해자가 도 체 어떤 자인지 

우리가 한 일체는 모두 그 를 위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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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們為了誰

我們為誰在日夜奔忙
看上去只是為了信仰
那是明理後的徹悟
迫害只會印證邪惡與善良
我們手中是為誰準備的真相
看上去是叫你明白打壓中的誹謗
那是把眾生推上絕路為其陪葬
一旦仇視佛法就會救度無望
我們為甚麼叫你認清惡黨
不是為了在政治中爭強
為何它總是迫害我們的同胞
真相揭示了迫害者到底甚麼樣
我們做的一切都是在為你著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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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은 한순간 

오천년 큰 연극

중원이 주 무 라네

세세생생 윤회하며

달고 쓴 배역 맡았었네

늘 묻노니 달은 왜 둥글고

인생길은 왜 이다지도 먼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속세는 왜 이리 험한가

천지는 법이 만들었나니

세간에 내려옴은 인연 맺기 위함이네

윤회하며 법을 기다려왔고

고통 속에서 업을 줄였다네

말겁에 신(神) 돌아오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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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度解前緣
生生為此願
千年苦熬煎
機緣不可衍
得失在瞬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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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을 남기지 말라

그 는 왜 여전히 거짓말을 믿고

신의 부름을 거듭 거절하는가

길을 잃은 생명이여

나는 진심으로 그  때문에 심히 유감이노라

인연이 있든 없든

나는 묵묵히 그 를 위해 축원(祝願)하노라

그 가 하루빨리 진상을 똑똑히 알기를

그 가 무사히 겁난(劫難)을 넘기기를

오직 양지(良知)로 편견(偏見)을 돌파한다면

그 에게도 아름다운 미래가 있으리니

후회막급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유감이 영원한 

유감 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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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讓我為你遺憾

你為何依然相信謊言
一再拒絕神的呼喚
迷失的生命啊
我真心為你深深的遺憾
無論有緣還是無緣
我都默默為你祝願
願你早日看清真相
願你平安度過劫難
只要讓良知衝破偏見
你也會擁有美好的明天
不要等到悔恨莫及的時候
不要讓遺憾成為永遠的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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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을 구도해 과거 인연 풀리라

세세생생 이 소원 위하여

천년을 고통 속에 시달려왔다네

기연은 놓칠 수 없나니

얻고 잃음은 순간에 달렸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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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是誰

天地茫茫我是誰
記不清多少次輪迴
苦難中無助的迷茫
期盼的心如此的累
黑夜中流出的是滄桑的淚
直到我看見真相的那一刻
直到我追尋到大法貫耳如雷
我明白了自己是誰
我知道了在神的路上奮起直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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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알고 있네

우리는 알고 있다 속세의 만년 세월은

신불(神佛)을 기다리기 위한 것임을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 이미 도래했나니

眞善忍(쩐싼런)의 광휘 온 천하를 환히 비추네

정사(正邪)의 결 놀랍게 펼쳐지고

박해는 법제자의 풍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네

수난 중 나는 여전히 중생을 구도하거니

길 잃은 세인들이여

그 는 시비를 알아야 하네

진상은 구도

진상은 희망

이는 홍 하고 자비로운 흉금

홍은호탕(洪恩浩蕩) 중에 신기원(新紀元)이 펼쳐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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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們知道

我們知道紅塵萬載
為的是把神佛等待
歷史的最後一頁已經到來
真善忍的光輝照亮高山大海
正邪較量驚心動魄的展開
迫害更顯大法弟子的風采
受難中我依然解救眾生　
迷失的世人啊
是非你要明白
真相是救度
真相是希望
這是洪大慈悲的胸懷
新紀元正在洪恩浩蕩中翻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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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

망망한 천지여 나는 누구인가

얼마나 윤회했는지 기억마저 희미하네

고난 속에 막막한 아득함이여 

기  속에 마음 이처럼 힘겹구나

한밤중 흘러내리는 창상(滄桑)의 눈물

진상을 본 그 때서야

법을 찾은 그 때서야 천둥소리 들리는 듯

나는 알았노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알았노라 신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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慈悲

你知道我為甚麼告訴你真相　
不是叫你與我一樣
更無意改變你的信仰
只想使你明白撒旦騙人的伎倆
慈悲使我不願看到
你與紅魔一同遭殃
天要滅這紅魔
神叫我救度這一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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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알라

천고의 방랑을 거쳐

속세에서 길 잃고 몸부림치네

사람을 유혹하는 현실 속에서

오래된 서약을 잊어버렸네

중생이 기다려오던 법이 먹칠 당하는데

어찌하여 시류에 따라 파도를 듯 하는가

신이 그물의 한쪽을 열어놓았으니

진상은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열쇠

더는 배회하며 허송세월 하지 말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라

거짓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진상을 알아야 하나니

그것은 그 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탁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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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解真相

歷經千古的飄泊
迷失在紅塵中拼搏
在誘人的現實中
忘卻了久遠的誓約
眾生等待的大法被塗抹
為甚麼助流推波
神在網開一面
真相能打開迷濛的鎖
不要再徘徊蹉跎
找回真正的自我
走出謊言的漩渦
了解真相
那是你等待已久的囑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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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慈悲)

그 는 아는가 왜 내가 진상을 알려주는지

그 가 나와 같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네

그 의 신앙 바꾸려는 생각 더욱 없고

그 가 사탄의 기만술책 알았으면 할 뿐이라네

자비는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없게 한다네

그 가 붉은 마귀와 함께 재앙을 당하는 것을

하늘이 이 붉은 마귀 멸하려 하니

신이 나에게 여기 사람 구원하라 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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為何拒絕

朋友啊你可記得
我們都是來自天上的客
輪迴中在把誰等待
冥濛間尋覓的又是甚麼
下世前的誓言是否還在胸中銘刻
面對真相為何拒絕
大法弟子沒有錯
法輪功沒有錯
是神在兌現著自己的承諾
眾生等待與擔心的都在做
慈悲是神永恆的狀態
時間可是瞬間即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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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만이 구할 수 있네

세도(世道)의 쇠락 늦가을에 접어드니

오천년 문명의 꽃 시들었구나

각박해진 인심에 온갖 사물 어지러운데

큰 난이 닥쳐올 때 누가 구할 수 있으랴

말세에 법을 전함은 까닭이 있나니

무도(無道)하고 부패한 모습 오래가지 않으리라 

선악(善惡)과 정사(正邪) 갈라지리니

신은 좋은 사람이 구도받길 바란다네

인간 세상에 감로(甘露)를 뿌리나니

        진상의 복음(福音)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

        그물이 열린 곳을 빨리 찾아야 하거니

        오직 진상만이 구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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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有真相能解救

世道衰敗入深秋
五千文明花不秀
人心不古萬象亂
大難來時誰能救
末世法傳有原由
無道敗相不會久
善惡正邪正在分
神願好人能得救
甘露撒遍人世間
真相福音滿全球
網開一面快找尋
只有真相能解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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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절하는가

벗이여 그 는 기억하는가

우리는 모두 하늘에서 온 나그네

윤회 속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어둠 속에서 또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 세상 오기 전 맹세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있는가

진상을 마주하여 왜 거절하는가

법제자는 잘못이 없다네

法輪功(파룬궁)은 잘못이 없다네

신이 자신의 약속 지키고 있으니

중생이 기 하고 걱정하던 것 모두 발생하리라

자비는 신의 영원한 상태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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找真相

天地兩茫茫
世人向何方
迷中不知路
指南有真相
貧富都一樣
大難無處藏
網開有一面
快快找真相

135

일깨움

자고로 인간세상 한 편의 연극이라

윤회전생하면서 장소를 바꿨네

세세생생 다양한 배역 맡았지만

쓸쓸한 무덤가엔 비바람만 오고가네

멀리 하늘 바라보니 하늘은 말이 없고

은혜와 원한 모두 미혹이라

인생이란 큰 연극 누굴 위함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이기에 이곳에 왔는가

법을 널리 전해 우주를 빛내고

신공(神功)으로 천백 억을 일깨웠노라

수레를 모는 나에게 마난(魔難)이 따르는데

나는 진상을 알려 사람 구하기 급하구나

도(大道)는 줄곧 하늘 끝까지 닿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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喚醒

千古人間一台戲
輪迴轉生換場地
生生角色不一樣
多少荒塚祭風雨
遙望長天天不語
多少恩怨都是迷
人生大戲為誰演
真我是誰來這裏
大法洪傳耀寰宇
神功喚醒千百億
魔難陪我駕長車
講真相我救人急
大道一路通天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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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찾으세요

하늘도 땅도 망망한데

세상사람 어디로 가는가

미혹 속에 길을 잃었으니

방향을 알려거든 진상을 찾으세요

부유하건 가난하건 모두 마찬가지

큰 난 닥치면 숨을 곳 없어라

그물 한쪽 열려 있으니

어서 빨리 진상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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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為此生

輪迴紅塵中
本性迷中封
法徒受魔難
毀的是眾生
都是天上眾
下世把法等
身在人世間
別被謊言矇
真相指路燈
救世有奇功
眾生為法來
生生為此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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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을 풀어주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고

인생은 늘 실의가 따르게 마련

세세생생 무얼 위해 왔던가

세세생생 모두 구하고 있네

하늘에 물어보니 하늘은 말이 없고

달을 마주하니 머리에 안개만 자욱하네

미혹을 누구에게 물어보랴

진상이 하늘의 근심 풀고 있네

난세에 법 전함은

필히 이유가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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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憂

時間如水流
人生總帶惆
生生為何來
世世都在求
問天天不語
對月霧滿頭
迷向何人問
真相解天憂
亂世傳大法
一定有因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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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생생 금생을 위해

속세에서 윤회하는 가운데

미혹 속에 본성이 봉폐되었네

법제자들 마난(魔難)을 겪지만

훼멸되는 것은 중생이라네

모두들 천상의 중생으로

세상에 내려와 법을 기다렸네

몸이 인간 세상에 있더라도

거짓말에 속지를 마오

진상은 앞길 밝혀주는 등불

세상을 구함에 탁월한 효험 있네

중생은 법을 위해 왔거니

세세생생 금생을 위함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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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無反顧

人生為何總是苦
拼搏更不是幸福
我們來自何處
求索中反而走上歧途
人為何而生
沒人能說清楚
修煉使我理悟
為何迫害指向大法徒
因為我們走了神指的路
我們已經知道了人為何苦
了悟了生命的歸宿
明白了宇宙的成住
灌輸不再是真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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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구하라 한 것은 신이라네

법제자들 사람을 구하거니

구절구절 자비와 진심어린 정성이 스며있네

삿된 무신론(無神邪論)은 거짓말

홍조(紅潮)는 무생문(無生門)으로 흘러가네

위난 속 사람들 구원되기 바라고

명백한 일면은 생존하고자 한다네

중생을 구하고자 진상을 알리나니

나에게 사람을 구하라 한 이는 신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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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人的是神

大法弟子在救人
句句慈悲透真忱
無神邪論是謊言
紅潮流向無生門
危難中人在求救
明白一面要生存
解救眾生傳真相
叫我救人的是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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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반고(義無反顧)

인생은 왜 늘 고달픈가

필사적 분투 행복이 아니네

우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찾아 헤매는 중에 오히려 기로에 빠졌네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똑똑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었네

수련이 나를 깨닫게 했다네

왜 법도(大法徒)를 탄압했는가

우리들이 신이 가리킨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네

우리들은 인생이 왜 고달픈가를 알았고

생명의 귀속을 터득했다네

우주의 성주(成住)를 알았고

부어넣는 것이 더는 진리가 아님을 알았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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迫害更不能使我變糊塗
正念使我走在神的路上義無反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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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는 나를 흐리멍덩하게 할 수 없으니

정념은 내가 신의 길을 걸음에 돌아보지 않게 

한다네



 
 
    
   HistoryItem_V1
   SimpleBooklet
        
     Create a new document
     Order: multiple bindings (signatures)
     Signature size: 40 pages
     Add blank pages: yes
     Sheet size: 11.693 x 8.268 inches / 297.0 x 210.0 mm
     Front and back: normal
     Align: centre pages top to bottom, pull to centre
      

        
     1
     CentreSpine
     Inline
     10.0000
     20.0000
     0
     Corners
     0.3000
     None
     1
     0.0000
     1
     0
     0
            
       D:20160311223603
       841.8898
       a4
       Blank
       595.2756
          

     Wide
     40
     Multiple
     951
     98
    
     0
     Custom
            
       CurrentAVDoc
          

     1
      

        
     QITE_QuiteImposingPlus2
     Quite Imposing Plus 2.0d
     Quite Imposing Plus 2
     1
      

   1
  

 HistoryList_V1
 qi2base



